
부활 제3주일  2024년 04월 1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 낮 )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  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2Cu.-사도들의 모후 4월 14일(일) 12:00 강 당

1Cu.-우리어머니 4월 14일(일) 12:30 보스코홀

임원 모임 4월 17일(수) 20:00 식 당

울뜨레야 4월 21일(일) 11:00 강 당

사목협의회 4월 25일(목) 19:40 강 당

 ◉ 견진성사 교육 및 신앙 재교육 일정 안내 

일시 제      목 강 사

4/19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이 미란다
수녀님

4/26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 강봉묵
신부님

  • 교육기간 : 4월 12일(금)~5월 31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40분(8주차 교육)

  • 견진성사 예식 총연습 : 6월 7일(금) 20:00

  • 견진성사 : 6월 8일(토) 오전11시, 대성전

 ◉ 알  림 
   • 4월 17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4월 21일(일) 성소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유초등부 “기쁨잔치”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4월 20일(토) 오후1시, 성당주차장

  • 대 상 : 6세 ~ 12세

  • 문 의 : 최웅석 베드로(010-5473-9476)

  • 4월 20일(토) 09:00~17:00 주차장에 주차금지

 ◉ 성서못자리 그룹원 모집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5월2일 개강)

   • 장소 : 1교리실

   • 문의 : 김명선 까리따스(010-4725-7790)

   • 접수 : 성당사무실

◉ 태중아기 축복식 

  • 일 시 : 4월 20일(토)

  • 문의 : 본당 사무실 (02-857-8541)

    가정생명환경분과장 백희자 스텔라(010-5314-4939)

  ※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본당지원

 ◉ 본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유급) 

  • 활동 : 교중미사(10:30), 주일연습(09:00~10:00)

           평일연습 – 매주 목요일 오후8시

  • 구비서류 : 교적사본, 이력서(반주 경력)

  • 이메일 접수 : jinheel1029@seoul.catholic.kr

  • 마감일 : 4월 20일(토)

  • 문의 : 본당 사무실(02-857-8541)

 ◉ 다음 주일(4/2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6구역 청  소 4구역

◉ 우리들의 정성(4월 03일 ~ 09일)  

 • 교 무 금         ․ ․ ․ ․ ․ ․ ․ ․ ․ ․  7,557,000 원

 • 주일헌금 ․ ․ ․ ․ ․ ․ ․ ․ ․ ․  5,346,000 원

 • 감사헌금

정혜선10만원 김  수10만원 심점순 5만원

양옥순 5만원 도현만10만원 박용정10만원

22구역국수잔치 5만원 6구역국수잔치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4/14 박혜선 오성환 김진수 임종윤 구민서

4/21 백희자 심재순 신종구 장익근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4/14 박용환 최영만 손상민 이화봉 최석준

4/21 장익근 이운영 오광운 최석준 최승일

성가번호   입당 : 130    예물준비 : 132, 510    영성체 : 506, 504    파견 : 137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mailto:jinheel1029@seoul.catholic.kr


85. 하느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

들입니다.” 캐나다 주교들은 하느님의 이러한 계시에서 배제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이는 또한 하느님의 끊임없는 계시입니다.” 일본 주교들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아채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희망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에 관한 이러한 

관상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르침을 발견하게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피조물에 관한 관상은 메시지를 듣고, 역설적인 무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

니다.” 우리는 “성경에 담겨 있는 고유한 계시와 더불어, 작렬하는 태양과 드리워진 어둠 안에도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에 주의를 기울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이루는 관계 안에서 자신을 깨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세상을 표현

하면서 나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의 거룩함을 헤아려 보면서 나 자신의 거룩함을 살펴

봅니다.”

86.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상 전체는 하느님의 다함없으신 풍요를 보여 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다수성과 다양성이 “제1원인의 뜻”에서 나온다고 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 제 1원인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자 각 사물 안에 부족한 것이 다른 것들로 보충

되기를 바라신 분”이셨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은 “단 하나의 피조물이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양한 관계 안에서 피조물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전체 계획에서 성찰할 때 모든 피조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이해

하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서로 의존하기를 바라신다. 해와 달, 전나무와 작은 꽃 한 송이, 독수리와 참새, 

이들의 무수한 다양성과 차별성의 장관은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는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여 서로 보완하며,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간다.”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